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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재난 예·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 수온 하락 추세에 따라 하향 조정, 고수온 주의보 해역 30개에서 13개로 감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7일(목) 16시 부로 고수온 재난 예·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부터
수온이 점차 낮아져서 서·동해안, 제주 등 일부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되어, 고수온 주의보 해역이 30개에서 경남 사천만과 전남 여자만 등
13개 해역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 관심(5~9월) → 주의(예비특보 발표) → 경계(주의보 4개 이상) → 심각(주의보 15개 이상)
   ** 예비특보(수온 25℃ 도달) → 주의보(28℃ 도달) → 경보(28℃ 3일 이상 지속)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재난 예·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비상대책본부(장관)를
비상대책반(수산정책실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다만, 아직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일부 해역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가 유지
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고수온 피해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지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여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 및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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